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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농장 화재 EPS로 옮겨붙을라!
대흥농산, 작업장 용접 불티가 우레탄 바닥재로 … EPS업계 크게 반발

12월17일 발생한 경상북도 청도면 소재 대흥농산 화재로 10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 6명이 부상당하면서 

EPS의 화재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될 조짐이다.

농장의 구조물에 쓰인 재질이 EPS패널이라는 이유로 화재의 주범을 EPS패널로 지목하는 목소리가 다시 제

기되고 있는 데 대해 EPS패널 생산기업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국발포스티렌협회 이원항 전무는 “버섯농장 화재사건은 샌드위치 패널의 문제가 아닌 직원들의 안전소홀

이 원인인데 왜 자꾸 EPS를 거론하는지 모르겠다. 만만한 것이 EPS인가?”라며 EPS패널을 화재원인으로 몰아

붙이는 움직임에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버섯농장 화재 문제가 EPS업계의 문제인 양 확대된다면 법적대

응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상북도 소방본부 관계자도 “용접과정에서 발생한 불꽃에 의해 발화가 일어난 것은 분명하나 EPS판넬 때

문에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며 “아직 정확한 원인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이나 공장에 적채

돼 있던 다른 가연물에 1차적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화재는 용접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불꽃이 바닥의 우레탄폼에 옮겨 붙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불꽃이 버섯 배양에 쓰이는 톱밥이나 스티로폼 재질의 포장용기에 옮겨 붙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직접적인 원인은 사방에 가연물질이 널려 있는 상황에서 용접작업을 강행한 근로자들의 안이한 안전의식에 

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용접작업을 시행한 근로자는 자격을 갖춘 기능사도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공장에 스프링쿨러가 장착되지 않았다는 여론의 지적에 대해 버섯을 전문적으로 재배하는 다른 농장 관계자

는 “버섯농장에 스프링쿨러 설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버섯은 입병-살균-냉각 과정을 거친 배양물질에 종균을 접종한 후 다시 배양과 재배 과정을 거쳐 생산하는

데, 특히 냉각실은 배양물질을 식히는 공간으로 살균처리기에서 막 꺼낸 배양물질은 온도가 90℃ 이상이며 냉

각실에 들어갈 때의 온도도 70℃가 넘기 때문에 스프링쿨러를 설치하면 계속 작동하게 되며 버섯 재배 자체에 

지장을 받게 된다.

다만, 공장 상황에 대해서는 “공장내부에 배양용 톱밥이나 포장용기들이 널려 있는 것은 사실이나 버섯농장 

내부에는 별다른 발화 요인이 없기 때문에 외부적 요인이 아닌 이상 화재가 발생할 일은 없다”며 화재 발생은 

용접작업 과정에서의 과실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행정자치부 소방국 관계자는 “아직까지 정확한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아 특별히 말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

며 조사관들이 돌아오는 대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화재원인은 없으나 화재 진압이 끝난 후 EPS패널이 또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를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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